
2025년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시각예술/활동지원)
심의 총평 

  2025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의 시각예술분야는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설치, 사
진, 일러스트,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가 되어서 지원이 되었으며, 전
체적으로 우수한 기획과 크리에이티브한 예술을 지향한 지원서가 많이 확인되었
다.
  본 심의는 김포문화재단이 추구하는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
업주체의 역량, 예산의 적절성, 지속 가능성 이외에도 재단의 공익성과 홍보 및 이
슈적인 측면, 다양성 등을 추구했다.
  본 심의에서는 무엇보다도 기획성과 예술성을 가장 높은 심의 기준을 삼았으며, 
그 외에도 재단의 역할이 요구되는 공익성과 다양성에도 관심을 갖고 심의 논의를 
진행했다.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을 볼 때에 정재성 작가의 “한바탕 쏘고, 찌르고, 
다듬고”가 전체적인 심의의원의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김지희 작가의 개인전 역
시 기획적인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김포의 특성을 잘 반영한 예술기획
에도 많은 관심을 두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는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아트, 복합적인 시각물 들의 기획
이 좋은 점수를 받았으며, 전체적으로도 김포 예술인들의 예술성이 매우 높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단, 장애인들의 활동이 인상적이었지만, 기획과 작품성에 
조금은 부족하다는 평을 받아서 아쉬움을 자아냈다.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된 개인과 단
체에 대해서는 위원의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 일치했으며, 이번 평가
와 지원을 기반으로 김포의 예술인들의 적극적인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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